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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조기술프로그램은 1988년에서 1992년에 걸쳐 지원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적용된 지원수단은 재차 간접
특정지원수단 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기업의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CIM)의 활용을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CIM에 대
한 지원에는 이와 같은 간접특정지원수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기업의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CIM)이 활용을 촉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 CIM에 대한 지원에는 이와 같은 간접특정 지원수단외에도 CIM-기술이전센터의 설치, CIM에 관한 규범을 제
정하기 위한 연구활동이 지원되었다. CIM지원외에는 특히 특정한 신생산기술의 개발과 자동조립시스템분야의 국제프로젝트들
에 대한 공동연구 지원수단이 활용되었다. 아울러 제3차 제조기술프로그램에서도 동반연구가 수행되었다. 1992년부터 1996년
까지는 제조기술프로그램의 후속으로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프로그램(Program Fertigungstechnik und 
Qualitaetsicherung)"이 특히 동독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생산 2000" 프로그램은 동 프로그램
의 후속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그동안의 여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4반세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산개념
에 입각하여 독일의 생산기술의 수준을 더욱 높이자는 취지하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술한 그동안의 프로그램들은 효
율적으로 관리, 집행되어 놀라울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대부분의 생산기술프로그램은 대단한 각광을 받았는데 각 프로그램의 
지원이 시작된지 1년여가 지나서 모든 활용가능한 재원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관련 업계 및 연구계의 호응을 받았으며, 실질적으
로 독일의 생산기술능력의 제고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생산기술정책의 주요 특징 

이상에서 서술한 독일의 생산기술지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독일의 생산기술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국문연구로는 정선양/
Frieder Meyer-Krahmer(1995)의 국가의 고유한 특성이 신생산기술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
소 간)를 참조할 것). 먼저, 생산기술정책의 장구한 역사를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생산기술에 대한 지원은 '70년대 
초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 시작된 생산기술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공적인 경제복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적 변
환, 즉 경제의 현대화를 모색하던 독일경제에 대단한 공헌을 하여 1980년대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밑걸음이 되었다. 
두 번째의 특징으로는 독일의 생산기술정책은 첨단생산기술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첨단생산기술은 전통적인 
생산기술과 정보산업기술의 융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당시대의 급변하는 기술 경제의 변화에 독일의 생산기술정책이 항
상 앞서가면서 선도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세 번째의 특징은 정책의 목표집단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산업계의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및 경쟁력의 강화에 그 정책의 주안점이 모아졌다. 독일의 산업구조는 수많은 중소기업으
로 구성되어 있어 이와 같은 중소기업을 지향하는 생산기술정책은 결국 독일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네 번째의 특징
은 독일의 생산기술정책에 구체적으로 이용된 정책수단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은 간접특징 지원수
단은 중소기업들에게 특정한 기술 예를 들어 CIM기술 및 CAD/CAM, 산업용 로보트기술 등의 폭넓은 활용 및 도입을 가져와 이
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다섯 번째의 특징으로 독일의 생산기술정책은 그동안 집행과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 졌다
는 점이다. 그 집행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프로그램 관리제도(Projekttraegerschaft)가 이용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중간평가 및 최
종평가도 독립적인 평가기관에 의해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 졌다. 이같은 평가결과는 수행 중인 그리고 후속적인 프로그램에 피이
드백되어 프로그램이 지향하였던 목표의 달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생산기술정책은 항상 미래의 비전을 구체
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생산기술의 광범한 확산으로 인한 대량실업의 문제와 환경우호적인 생산의 문제는 독일
의 생산기술진흥에 있어서 항상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온 주요 변수들이다. 지난 4반세기에 걸쳐 다양한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생
산기술의 진흥이 이루어져 왔는 바, 지원의 경험이 쌓일수록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목표를 구현하려는 노력은 더욱 확대
되었다. 이같은 미래지향적인 목표의 달성의 정도는 프로그램의 사회과학, 노동경제학적인 동반평가에 의해 현행의 프로젝트 및 
후속프로젝트에 피이드백되어 독일 산업계의 인간우호적인 생산방식의 확산에 큰 공헌을 하였다. 

鄭善陽 

 

중국 

중국 국방산업의 민수전환: 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 

<정책동향팀, 선임연구원>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는 국제환경변화를 불러 일으키면서 새로운 정책이슈들을 제기시켰다. 변화의 요체는 냉전체제하에서 군
사화된 부문들을 '탈군사화'(demilitarization)시키는, 이른바 국방부문의 민수전환(conversion) 문제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문
제와 맞물리면서 민수전환은 광범위한 국가혁신체제의 변혁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79년 국방과학기술도 국민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軍民統合'의 방침에 따라 민수전환이 활발
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 추진방향은 급격한 군비감축이 없는 상황하에서 정부주도로 위로부터 다각화에 의한 민수전환이며, 집
단화를 기본적인 군수산업 개편방식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민수전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몇차례 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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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수전환 추진전략의 패러다임 변화 

중국의 민수전환은 4차례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임시 민수전환'(ad hoc conversion)이다. 1978
년부터 1982년까지의 시기로 중앙정부에 의한 특정한 계획이 수립되지는 못했다. 다만 등소평의 이른바 4개현대화계획(공업, 농
업, 과학기술, 국방)이 제기되면서 軍工複合體(miltary-industrial complex)에 대한 민수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시기였
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80년대 중반까지의 '기술적 민수전환'(technological conversion)단계이다. '기술적 민수전환'은 '공급측면
의 민수전환'(supply side conversion) 또는 '계획된 민수전환'(planned conversion)의 성격을 갖는다. 이 시기의 특징은 새로
운 민수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기존의 자본과 인력, 기술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민수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기업을 선택하여 과학기술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국가장기계획에 의해 생산품목도 선정되었다. 그러나 생산비용은 높
고, 각 기업들도 대량생산체제이 익숙치 않았다. 이 시기는 상업화(commercialization)보다는 민영화(privatization)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적 민수전환'는 성공적인 추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공복합체의 80%이상이 민수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산업의 민수전환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반면 병기산업(탱크, 소총, 탄약 등)은 부진한 편이었다. 1980년대 중
반 이후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세 번째 패러다임인 '경제적 민수전환'(economic conversion)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수요
측면의 민수전환(demand-side conversion) 또는 '분권화된 민수전환'(decentralized conversion)으로도 불린다. 민수전환의 
성공은 민영화의 차원에서 벗어나 상업적인 성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강구되었
다. 

첫째, 각 기업들에게는 개발, 생산, 판매, 시장조사 등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되었다. 둘째,중앙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없을 경
우,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체 지원이 가능하였다. 셋째, 정부의 의해 승인된 민수전환 프로젝트는 저리의 은행대부가 주어졌
다(일반금리는 1980년 5%에서 1990년 11%로 증가하였다). 넷째, 민수품의 판매는 수출은 자유롭게 이뤄졌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는 과잉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이 위치한 省내로 판매를 국한시킨 이른바 도구적 경쟁(implementable competition)시스
템을 도입했다. 다섯째, 민수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들에게 집중지원하는 승자선택정책(picking the winners)을 지속하
였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민수전환에서 중국의 성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5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네 번째 전략패러다임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첨단기술 민수전환'(high-tech conversion)이다. 국방부문의 앞선 기
술들을 응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외국과의 기술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첨단기술제품의 빠른 생산주기곡선을 따라갈 수 있을 지의 여부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중국 민수전환의 특징 

민수전환의 속도 측면에서 본다면 냉전체제 붕괴 후 중국이 추진하는 민수전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의 더딘 진행과 
대조적이다. 중국이 러시아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인 민수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러시아보다 거의 10년이나 빨리 민수전환을 시작했다. 따라서 군사공업부문의 '재편성'도 빨리 이뤄졌다. 둘째, 해외
화교, 대만, 홍콩의 자금이 최근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되어 러시아와 같은 자금난에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3년의 통
계에 의하면,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40억 달러, 홍콩으로부터는 2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1992년 해외로부터의 총투자액
은 575억 달러에 달하여, 1991년의 4배가 되고 있다. 셋째, 중국에서는 14년간의 경제개방노선을 거치는 동안 러시아를 훨씬 상
회하는 막대한 규모의 민간경제가 형성됨으로써 민수전환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시장은 전환에 의한 과잉 설비 인
원을 어느 정도 흡수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민수전환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이다. 민수전환정책은 계획경제이행의 일
환으로 강력한 정부의 유도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경제시장화, 민영화 보다 선행
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경제전환노선에 대한 지배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半市場經濟的, 半行政的인 유
도수단을 통하여 경제의 재편을 꾀하려 하고 있다. 외자도입,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십개의 관련법안을 공포하였
다. 다섯째, '80년대부터 서서히 확대된 무기수출은 과잉된 군수산업설비를 이용하여 군수산업을 수출산업으로까지 전환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요컨대 민수전환과 함께 다시 수출전환을 통하여 이익의 일부를 민수전환, 무기개량의 기술개조로 재투입하는 전
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민수전환정책의 일환으로 비대해진 군수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무기수출을 확대시킴에 따라, 
민수전환과 군수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필요한 자금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민수전환의 과제 

중국의 민수전환은 러시아와 비교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도 상당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軍工복합체부문이 기술적으로 우위성을 갖는 분야는 예외로 하고 경쟁이 심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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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분야에의 참여가 용이하지가 않다. 민수전환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부문은 우주, 조선, 전자 등이
며, 핵과 병기분야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상당수의 민수전환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병기공업부계통의 기업들은 50%이상이 적자로 나타나
고 있다. 대부분의 군수기업들이 민수품생산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단지 생산액 기준이며, 제품이 시장에서 팔려 부가가치가 실
현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시장수요적인 제품개발 능력과 대량생산시스템의 경험 등이 결여되어 있고, 마케팅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三線企業의 문제점이다. 군수산업의 보호를 위해 四川, 山西, 貴州 등 내륙의 산악지대에 군수공장을 세웠던 이른바 '三線建
設'은 이와 같은 지리적인 입지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넷째, R&D기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자금부족 현상도 민수전환의 장해가 되고 있다. 국방공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R&D기
구는 국가로부터 우수인력, 설비,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배분받았었다. '80년대 들어 군수품의 조달삭감과 함께 R&D기구도 연구
과제의 부족, 연구자 기술자의 과잉, 운영자금의 부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R&D기구의 생계를 위해 시장경제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민수전환과정에서 자금부족은 오히려 민수전환 자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 

다섯째, 민수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企業軍이라는 특수이익집단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군이 직간접으로 운영하
는 기업수는 2만여 개로 연간수입은 중국군의 국방예산('93년 4백 25억 元, '94년 5백 25억 元)에 버금가는 4백억 元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집단으로 재벌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들면 총후근부는 新興그룹을, 총참모부는 保利그룹
을, 총정치부는 凱利그룹을, 공군은 연합항공사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부대들도 자율적으로 많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같은 중국의 기업경영은 국방예산의 부족과 개혁개방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중국군의 돈벌이 과열현상은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군수뇌부를 비롯한 부정부패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군부대가경제, 정치를 망라한 특수이익집단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 이틀동안 북경의 五洲大酒店(Continental Grand Hotel)에서 「OECD DEVELOPMENT CENTER」
와 중국의 「和平利用軍工技術協會」는 공동으로 '95 中國軍轉民國際討論會(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onversion of 
China's Military Industries)를 개최하였다. 중국은 제4단계의 '첨단기술 민수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 기술, 인
력 등 외국으로부터의 '질적인 사다리'(quality ladders)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었다. 

洪性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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